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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외식업자의 원산지표시 현황과 소비자 인지도

박 기 환*

일본은 ‘외식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’을 수립한지 대략 1년이 경

과되었다. 이에 따라 향후 외식산업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부시책의 기초 

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6년 6∼7월 외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외식 가이드

라인의 인지상황, 원산지표시 실시현황,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으며, 소비자는 

가이드라인 인지도나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관심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.

1. 조사 개요

외식사업자 2,059사를 대상으로 2006년 6∼7월 우편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

를 실시하였으며, 회수율은 28.2%(579사업자 39,431점포)이다. 주요 업종으로

는 고기구이 전문점 135사업자, 일본 요리점 91, 일반 식당 51, 패밀리 레스토

랑 32, 스테이크․샤브샤브점 20, 사업소급식 76사업자 등이다.

소비자 조사는 우편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로써 2006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, 

총 1,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,026명(회수율 85.5%)이 응답하였다. 연

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미만이 23.7%, 30대 14.6%, 40대 13.9%, 50대 15.8%, 

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19.6%, 12.4%로 나타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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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외식사업자의 원산지표시 실시 현황

2.1. 가이드라인의 인지 상황

가이드라인 인지도는 외식산업 전체 평균이 77.0%이며, 업종별로는 스테이

크․샤브샤브점, 사업소급식, 패밀리 레스토랑이 90%를 넘는 인지도를 나타

내고 있다.

그림 1  가이드라인 인지 상황

또한 ‘가이드라인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다’고 응답한 사업자 가운데 대

개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는 58.5%,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업자는 36.8%이다

<그림 2>.

2.2. 원산지표시 실시 상황

원산지표시(일부 식재료 표시를 포함)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사업자가 

42.5%(214개사), 점포로는 67.2%(17,418점포)로 나타나고 있다<그림 3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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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2  가이드라인 이해도

그림 3  원산지표시 실시 상황

업종별 실시 상황을 점포 기준으로 살펴보면,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장 높은 

80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다음으로 일반 식당 67.3%, 고기구이 전문점 63.1% 

순이다<그림 4>.

2.3. 원산지표시 추진 시기와 원산지표시 범위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표시를 추진한 시기를 질문하였는데 

이중 ‘가이드라인 수립 이후(2005년 7월 28일 이후)’라고 응답한 사업자는 

41.0%, ‘가이드라인이 가능한 이전부터’로 응답한 사업자는 51.6%로 나타나고 

있다<그림 5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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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4  업종별 원산지표시 실시 상황

그림 5  원산지표시 실시 시기

또한 원산지표시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 ‘부분적으로 식재료를 선택해 표시’

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장 많은 82.0%인 반면, ‘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

전부 표시하고 있다’는 사업자는 12.7%에 머무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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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6  원산지표시 범위

2.4. 원산지표시 실시 방법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중 표시방법으로는 ‘점포․점내의 포

스터’가 가장 많은 45.5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다음으로 ‘보드에 손으로 적음

(38.9%)’, ‘메뉴판(37.7%)’ 등의 순이다.

그림 7  원산지표시 실시 방법



- 6 -

2.5. 내점객 반응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점객의 반응

을 물은바 ‘많은 손님이 관심을 나타냄’이 11.9%, ‘일부 손님이 관심을 나타

냄’ 54.9%, ‘대부분의 손님이 무관심․무반응’이 27.0%로 나타나고 있다.

그림 8 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점객의 반응

2.6. 원산지표 메뉴 수의 증감 의향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향후 원산지표시 메뉴 수의 증감에 

관한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이중 ‘현상 유지’로 응답한 사업자가 약 50% 정도

를 점하고 있으나, ‘늘리고 싶다’고 응답한 사업자도 40%를 넘고 있다.

그림 9  원산지표시 메뉴 수의 증감 의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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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‘증가시키고 싶다’고 응답한 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, 고기구이 

전문점이 가장 많은 25.6%를 점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일본 요리점, 사업소급

식 등의 순이다.

그림 10  원산지표시 수를 증가시키고 싶다고 응답한 업종별 비율

2.7. 원산지표시의 문제점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원산지표시 실시에 있어 문제점으로

는 66%가 ‘표시하기 위한 작업부담’을 지적하고 있으며, 다음으로 ‘오표시되

는 것의 두려움(53.7%)’, ‘소비자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(47.1%)’, ‘매상 

향상 효과에 의문(34.8%)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.

그림 11  원산지표시의 문제점(복수응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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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 그 이유로는 ‘작업

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’가 가장 많은 44.4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다음으로 ‘납

입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(34.1%)’, ‘메리트나 필요성을 느끼

지 못한다(28.1%)’ 등의 순이다.

그림 12  원산지표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(복수응답)

2.8. 원산지표시 실시 의향

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향후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이중 

‘원산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원산지표시를 시행하고 싶다’

고 한 사업자는 19.9%로 약 20%에 머물고 있다.

‘환경이 정비된다면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싶다’는 사업자는 57.7%로 과

반수를 넘고 있으며, 납입업자의 협조나 구체적 방법의 어드바이스를 필요로 

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.

또한 ‘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’는 사업자도 

25.1%로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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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3  원산지표시 실시 의향(복수응답)

3. 외식의 원산지표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

3.1. 가이드라인의 인지도

‘외식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’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4.2%

인 반면,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55.8%이다.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20대 미만

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<그림 14>.

3.2. 외식점포에서 원산지표시를 본 경험 유무

외식점포에서 원산지표시를 본적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36.2%이며, 본적 

없는 소비자는 41.0%이다.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원산지표시를 본적이 

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<그림 15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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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4  가이드라인의 인지도

그림 15  외식점포에서 원산지표시를 본 경험 유무

3.3. 원산지에 관심 있는 식재료

원산지에 관심이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‘육류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

많은 84.2%이며, 다음으로 ‘채소’ 59.3%, ‘수산물’ 45.4% 등의 순으로 나타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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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6  원산지에 관심 있는 식재료(3개 이내 회답)

3.4. 원산지표시의 필요성

외식점포에서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‘필요하다’고 응답한 비율

이 84.3%에 달하고 있으며, ‘필요 없다’는 비율은 2.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

나고 있다. 연령대별로도 각 연령대의 80% 이상이 ‘필요하다’고 답하고 있다.

그림 17  원산지표시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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